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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, 28일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…기후 대응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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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내용 요약

2021 DMZ 양구 평화선언문 채택 예정 

[서울=뉴시스] 심동준 기자 = 통일부는 '2021 DMZ(비무장지대) 평화협력 국제포럼'을 개최한다고 

27일 밝혔다. 행사는 28일 오전 10시 강원 양구 KCP호텔에서 '기후변화 시대의 DMZ 평화 구축 방

안'을 주제로 진행된다. 

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시대 접경 지역 일대에서 발생하는 새 남북 협력 문제와 방안을 정부·지방자



치단체·민간단체·국제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발굴,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.

올해 행사에서는 2021 DMZ 양구 평화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. 통일부는 "DMZ에서 평화 정착을 

위해 정부와 민간의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"이라고 평가했다.

포럼은 개회식, 기획세션, 분야별 협력 세션, 특별세션 등으로 구성된다. 기획세션에서는 국제사회 

기후 변화 정책과 DMZ에서의 기후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. 

협력 및 특별 세션에서는 DMZ 관련 법과 제도, 지속가능한 생태·환경, 안보·공동체적 관점에서 새로

운 인식과 접근,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.

이날 사전행사로 양구 일대 DMZ 걷기 행사도 진행됐다. 통일부는 "DMZ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내

외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협력을 굳건히 해 세계적 평화지대로 가꿔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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